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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3대 주력기술,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전 돌입 [2023.4.6.]

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3대 주력기술인 반도체‧디스플레이‧차세대전지 분야에서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
「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(R&D)전략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.

- 3대 주력기술 분야 100대 미래 핵심기술 (안) -

반도체
(45개)

‣ (소자) DRAM/NAND 완성도 수준의 신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 10개 기술
‣ (설계) 인공지능‧6G‧전력‧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 24개 기술
‣ (공정) 소재‧장비‧공정 자립화를 위한 前공정‧後공정 11개 기술

디스플레이
(28개)

‣ (초실감) AR·VR‧MR 등 초고해상도 구현 기술, 3D‧홀로그램 11개 기술 
‣ (다중감각) 시각 외에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의 경험을 제공하는 4개 기술 
‣ (가변형‧융복합) 평면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입체공간을 구현하는 초평면 공간 영상 기술, 

의류‧생체 등에 탈부착 하여 신체 정보 센싱‧모니터링 13개 기술

차세대전지
(27개)

‣ (이차전지) 에너지 밀도 한계 돌파, 화재방지 향상, ⾮희귀성 원료 활용 등을 위한 14개 기술
‣ (수소연료전지) 시스템 효율, 내구성‧안전성 향상, 핵심소재 국산화 및 신소재 7개 기술
‣ (동위원소전지) 우주, 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 고출력‧고효율, 안전성 확보 등 6개 기술

◇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반도체‧디스플레이‧차세대전지 각 분야 산‧학‧연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전담팀(TF팀)을 운영
하여 초격차 연구개발(R&D) 전략을 준비해 왔다. 동 안건에서는 3대 주력기술 분야 ‘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’를 
목표로 설정하고, ▲ 범부처 차원의 민‧관 연구 협의체 출범, ▲ 미래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(R&D) 중점 지원, ▲ 석
‧박사급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, ▲ 연구 기반(인프라) 구축, ▲ 국제협력 강화 등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. 

  ○ 이중 미래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(R&D) 중점 지원과 관련 정부는 민간과 함께 반도체‧디스플레이‧차세대전지 3대 
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’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 규모의 민‧관 연구개발(R&D) 
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. 

  ○ 반도체는 소자, 설계, 공정 등 3개 분야에 총 45개, 디스플레이는 초실감, 차세대 프리폼(free-form), 융‧복합 기술 
확보 등을 위해 총 28개, 차세대전지는 이차전지, 수소연료전지, 동위원소전지 분야에 총 27개 기술을 선정하였으며, 
매년 미래 핵심기술을 수정‧보완하여 중점 지원한다. 

 보건복지부

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
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·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[2023.3.24.]

-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, 수출 2배 달성 등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-

□ 민관 연구개발(R&D)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, ▴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·지원, ▴개방형 혁신, ▴AI·빅데이터 활용 신
약개발 분야 R&D 집중 지원

□ K-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 완료,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 추가 조성
□ 해외 인허가·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 설치
□ ▴바이오의약품 생산,▴임상·규제과학,▴IT-BT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
□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, 보험약가,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 개선



◇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·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, 「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
성·지원 종합계획(2023~2027년)」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  ○ 이는 지난 2월 28일(화)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‘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’의 후속 조치로서, 제약바이오산업 
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.

◇ 이번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·지원 종합계획(이하 ‘종합계획’)을 통해 5년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.

비전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

목표

 ▶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
   * 블록버스터 신약 : (‘22) 0개 → (‘27) 2개(누적) → (’30) 3개(누적)

 ▶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 육성
   * 글로벌 50대 제약사 : (‘22) 0개 → (‘27) 3개(누적) → (’30) 5개(누적)

 ▶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
   * 의약품 수출액 : (‘22) 81억 달러* → (‘27) 160억 달러
   * ’22년 수출액(’22년부터 체외진단기기가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분류) 

 ▶ 제약바이오 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
   * 제약바이오 일자리 : (‘21) 12만 개(누적) → (‘27) 15만 개(누적) → (’30) 18만 개(누적)

 ▶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  
   * 임상시험 글로벌 순위 : (‘21) 6위 → (‘27) 3위 

주요
과제

4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 

R&D강화
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R&D 투자 확대  
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

창출을 위한 전략적 R&D 투자
 보건안보 및 사회적 요구에 

대응하는 R&D 투자
 AI·빅데이터 등 신약개발의 

디지털 전환 촉진

수출지원
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
 제약바이오분야 금융지원 강화 및 창업 지원  제약바이오산업의 핵심 수출산업화

인력양성
제약바이오 융복합 인재양성

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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

제도/
인프라
개선

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
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

제도 지원
 임상시험 글로벌 3위 

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
 의약품 밸류체인별 
   인프라 강화

p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·지원 종합계획 (안) : 바로가기

 ▴블록버스터급(연매출 1조 원 이상) 신약 창출 : ’22년 0개 → ’27년 2개  
 ▴글로벌 50대 제약사(연매출 약 3조 원 이상) : ’22년 0개 → ’27년 3개 
 ▴의약품 수출 2배 달성 : ’22년 81억 달러 → ’27년 160억 달러
 ▴제약바이오 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: ’21년 12만 개 → ’27년 15만 개(누적)
 ▴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 : ’21년 6위 → ’27년 3위

https://sanhak.sch.ac.kr/site/brief/index.php?fn=view&no=2023041114151908739&page=1


 보건복지부

의료기기 글로벌 수출강국 도약을 위한
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·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[2023.4.4.]

◇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⌜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·지원 종합계획(’23~’27)⌟을 발표하였다.

  ○ ⌜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·지원 종합계획(‘23~‘27)⌟은 산업계, 학계, 연구계,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
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.

비전 국민건강과 미래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의료기기 수출 강국 도약

목표

 ▶ 의료기기 산업 수출 5위 국가 달성 
   * 수출액(억 달러) : (‘21) 86 → (‘23) 75 → (’25) 109 → (’27) 160

 ▶ 연구개발 투자 및 수출 선도형 의료기기 기업 육성
   * 국가연구개발투자(억원) : (‘21) 5,373 → (‘23) 6,500 → (’25) 8,000 → (‘27) 10,000
   * 매출액 5,000억원 이상 기업(개소) : (‘21) 6 → (‘23) 10 → (’25) 15 → (‘27) 20

 ▶ 우수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 사용율 확대 
   * 종합병원 이상 점유율(%) : (‘21) 21.2 → (‘23) 23.0 → (’25) 25.0 → (’27) 30.0

 ▶ 의료기기 산업 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 
   * 의료기기 생산 인력(만 명) : (‘21) 8.5 → (‘23) 10.0 → (’25) 12.5 → (‘27) 15.0

주요
과제

4대 전략 12대 중점 추진 과제 

연구개발
(R&D)

포스트 코로나, 새로운 패러다임 대응 전략적 R&D 투자 확대  
선택과 집중을 통한 R&D 투자  

확대로 초격차 확보
유망분야 신기술 투자로 글

로벌 신시장 선점
공익적 투자로 초고령화 대

응 및 보건안보 확립

임상실증
 국내외 임상 실증을 통한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

혁신의료기술 의료 현장 임
상실증 연구활성화

디지털헬스 신기술 실증데이터 
구축 집중 지원 

체외진단 분야 임상지원 및 
품질 향상 기반 마련 

시장진출
국가별·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장진출 확대

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 의료기기산업 시장진출 
   종합지원 고도화

투자유치·금융지원·
  사업화 강화

제도/
혁신 

생태계

혁신기술 시장진입 규제합리화 및 생태계 조성 
혁신적 기술의
  원활한 시장진입 촉진 도전적 산업생태계 조성 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

p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·지원 종합계획 : 바로가기

https://sanhak.sch.ac.kr/site/brief/index.php?fn=view&no=2023041114154443505&page=1


 보건복지부

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[2023.4.6.]

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3대 주력기술인 반도체‧디스플레이‧차세대전지 분야에서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
「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(R&D)전략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.

  ○ 우선,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교육을 제공한다.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 (’23년, 2개교·6개 학과) 및 특성화고·마이
스터고와 공공·민간 실습시설 연계 등을 통해 실습 교육을 확대한다. 

  ○ 둘째,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·규제과학 전문인재를 양성한다. 

  ○ 셋째, 바이오헬스 산업이 차기 반도체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연구인재를 육성한다. 의료 인공지능 등 첨단·융복합 특화
교육을 강화하고, 제약·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·박사급 연구인재 양성과정을 확대한다. 또한, 우수한 보건의료 연구
개발 (R&D) 결과를 의료현장으로 연계하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경력·단계별 양성체계도 강화하며, 대학중점연구소·
두뇌한국 21·선도연구센터 등 창의적·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도 지원한다.

  ○ 마지막으로, 지역인재 육성, 취·창업 연계 및 거버넌스 구성 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지원기반을 구축한다. 

◇ 주요 전략 중 핵심 연구인재 육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  ○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연구인재를 육성한다. 의료 인공지능 등 첨단·융복합 특화교육*을 강화하고, 
제약·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·박사급 연구인재 양성과정을 확대한다. 

     * (AI) ▴의대-공대-병원 융합 교육과정(복지부) ▴AI 활용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(복지부) ▴(데이터) 데이터 품질관리ž큐레이션 
및 분석 전문가 양성(과기부)

  ○ 우수한 보건의료 연구개발(R&D) 결과를 의료현장으로 연계하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경력·단계별 양성체계도 강화한다. 
또한, 대학중점연구소·두뇌한국 21·선도연구센터 등을 통해 창의적·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도 지원한다.

< 의사과학자 경력·단계별 양성체계(안) >

(학부) 연구 관심 제고

è

(석박사) 연구역량 강화

è

(졸업 후) 경력경로 확충

의대생 의과학 연구지원
융합형 의과학자 학부 과정

전공의 연구기회 제공
전일제 박사과정

융복합ž단계별 연구지원
국내 부족기술 해외연수
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

p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 : 바로가기

https://sanhak.sch.ac.kr/site/brief/index.php?fn=view&no=2023041114164101389&page=1

